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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할놀이

개발자 신미향(태안해안국립공원)

 숲에 사는 새들이 생존하려면 자기보호를 잘 하여야만 한다. 이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황
이나 공격 등을 대처하는 새들의 일상을 역할놀이를 통해서 새가 되어보고 새가 된다면 어
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본다.

활용대상 유아 ~ 초등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새 사진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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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진1) 둥지모양 만들기 운영사진2) 새 역할 분담하기

운영방법

1. 두 사람은 둥지 모양을 한다.
2.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은 새 역할을 맡는다.
3. 진행자가 “맹금류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치면 새들은 재빨리 둥지 안으로 숨는다.
4. 새가 둥지 안으로 들어가면 둥지 역할은 팔을 감싼다.
5.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새는 맹금류에게 잡힌다.
6. 맹금류에게 잡힌 새는 진행자가 벌칙을 주기도 한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향후방향

새 깃털과 사진자료를 함께 활용해 비교해보고 맹금류와 산새의 먹이활동, 행동들의 
차이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내용

※ 맹금류 설명
 - 먹이 : 육식성 (설치류, 작은 새)
 - 날개로 구별 : 매과, 수리과 
 - 텃새 : 황조롱이, 참매, 올빼미, 수리부엉이 등
 - 철새 :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등
 - 주로 보이는 새들로 집중 설명

주의사항
- 숲에서 새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 새소리를 들려주므로 조용히 시킨다.
- 움직일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주의 시킨다.
- 역할놀이를 할 때 너무 둥지 근처에만 맴돌지 않으며, 역할 자는 새들의 행동들을 

따라한다(예: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내듯 머리를 앞뒤로 흔들 듯이.)


